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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길 피해 베란다에 매달려 있다 추락 

현관에서 시작한 불길로 부부 참변 

화재가 나면 집밖으로 대피가 최우선이지만 

도저히 밖으로 나갈 수 없을 때 

우리 집안에 대피할 곳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?? 



대피공간 

 2005년 이후 공동주택 4층 이상에 의무설치 

 화재를 피해 구조를 요청하고 기다리는 공간 

 경량칸막이, 하향식 피난기구가 있으면 제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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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3 

 출입문은 방화문  

 불꽃과 연기로부터 1시간 보호 

 외부로 통하는 창을 통해 구조요청 

 3층 이상, 10층 이하는  완강기 설치 

 휴대용 조명, 생수, 수건 등의 재난용품 비치 

     대피공간 



창고로 쓰기 좋은 위치 
대피공간 표지도 없고.. 
열어 보기가 두렵습니다 

역시 물건이 가득합니다.  
단 한 사람도  

들어가기 힘들겠군요 

이웃집 대피공간 긴급점검!! 

왜 하필  
우리집이냐구!! 



물건을 모두 치워보니 
온 가족이 대피 가능한 

 공간이 나옵니다. 

창문 통해 구조요청!! 
완강기를 사용해 
탈출도 가능합니다. 

이웃집 대피공간 긴급처방!! 



대피공간 위치를 관리사무소에 문의하고 

온 가족이 알 수 있게  반드시 표시를 붙여주세요 



우리집 대피공간 

 물건은 빼고 안전만 채우세요 !! 

너희 집도 이래? 다..당연하지!! 


